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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어느 해인가 극심한 가 뭄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비옥했던 땅이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탐스럽게 익어가야 할 곡식도 충분하지 않았죠.

그 때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에겐 ‘말론’과 ‘기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하루는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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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여기 베들레헴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구려.

 듣자하니 이웃나라 ‘모압’은
곡식 사정이 여기보다 낫다고 하오.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시다.”

그렇게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모압에서 살게 됐어요.
확실히 모압에서는 전보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대신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모스’라는 얼굴은 황소의 모습이고
몸은 사람의 모습인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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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엘리멜렉 가족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지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했죠.

세월이 흘러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게 되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두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는데
두 사람은 모압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을 존중해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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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룻은, 남편을 따라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죠.

“저의 민족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이제 저는 당신 덕분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당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길 거예요.”

룻은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그런데 한동안 평안했던 나오미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고 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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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이어, 두 아들들까지 떠나보낸
나오미의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각자 남편을 잃게 된 오르바와 룻도 많이 슬펐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보살피고 위로해 주었죠.

그러던 어느날, 늘 울적해하던 나오미가
모처럼 밝은 목소리로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오늘 반가운 소식을 들었구나.
 내 고향 베들레헴에 올해는 아주 풍년이 들었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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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사실 나는, 고향이 많이 그립단다.
 그곳엔 내 친구들도, 친척들도 살고 있거든.

 이제 가뭄 걱정을 안 해도 된다하니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오르바와 룻은 살짝 놀랐지만
오랜만에 기운이 생긴 나오미를 보자

다행스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바람을 들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세 사람은 짐을 싸서
유다 땅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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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길을 가는 와중에도 나오미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이 아이들에겐 여기 모압이 고향이자 집인데...
늙은 나 때문에 남편도 없이

먼 길을 떠나고 있구나... 너무 안 됐어....’

결국 나오미가 두 사람을 멈춰 세우고 말했죠.

“오르바야, 룻아. 너희는 이만 여기서
너희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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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무나

이미 그동안 너희들은 나를 충분히
잘 보살펴 주었단다.”

나오미의 갑작스런 말에
두 사람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르바와 룻이 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떠나려 하시나요..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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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흑흑..”

그러자 나오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만 하거라. 너희는 여전히 젊지 않니.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기에는

너희의 고향 모압이 훨씬 나을게다.
 어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축복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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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바와 룻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한 뒤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룻은 나오미에게 매달려서는 돌아갈 줄을 몰랐죠.

“아니 얘가. 룻아, 내 말 잘 듣거라.
 너의 동서 오르바라고 마음이 편했겠느냐.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갔잖니.
 너도 고집 그만 부리고 멀어지기 전에

어서 오르바를 따라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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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룻도 이때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익숙한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훨씬 풍족하게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룻에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모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그모스 우상을 섬기던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더 이상 저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셔요.
 저는 어머니를 따를 것이고

앞으로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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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친척은 저의 친척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 아닌가요?

 저는 어머니를 따르기로 맹세했어요.
제가 그 맹세를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셔도 좋아요.
그러니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어머니...흑흑흑...”

그 모습을 본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룻의 진실한 믿음을 알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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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 이상은, 룻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두 사람은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나오미의 고향으로 함께 길을 떠났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압의 여인 ‘룻’.
과연 낯선 곳에서 나오미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